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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암 강세황

1761년, 복천오부인86세 초상화, 견본채색, 78.3x60.1cm, 
이영용 소장.

-평상복 차림의 조선시대 여인

*18세기 조선시대 어머니의 초상



“우리나라의 풍속이 중국과 달라서

부인의 화상(畫像)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사양재집>, 강호보(1690~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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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한 명의 ‘여인’도 갈 수 없는 여행: 연행(燕行)



▣ 체류기간

한양->북경(1개월 반)

북경체류기간(40-60일)

북경->한양(1개월 반)

▶ 총 5개월 (+)



▣ 참여인원

-250인~500인

-공식 구성원: 삼사(정사, 부사, 서장관), 역관, 의원, 

사자관(서기), 화원, 군관, 마두, 역졸 등



상상(想像) 1

-어떤 여인도 참여할 수 없었을까?

-남장을 하고 가지는 않았을까?

* ‘금기’는 많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



“사족의 부녀로서 산간이나 물가에서 잔치를 즐기는 자, 야제(野祭)나 산천 
성황 사묘제(山川城隍祠廟祭)를 행하는 자는 장(杖) 100대에 처한다” 

<경국대전>



김금원(金錦園, 1817~?)

“스스로 복색(服色)을 돌아보니 홀연히 처연(悽然)함을 깨닫게 되고 혼자 속으로 말하기를 여자

가 남자의 복색을 갖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사람의 정이 무궁함에 있어서랴!”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부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불행이지만 하늘은 나에게 산수를 즐기는 

어진 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또 이를 글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으

니 얼마나 좋은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이 틀어 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

가.”



2. 국경 넘는 아들, 배웅하는 어머니



-많은 연행록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화소가 등장한다.

-연행 도중  주고받는 ‘가서(家書: 집에서 온 편지)＇의 대상.

-왕복 5개월 사이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을 만나거나 

‘부고＇를 듣기도 한다.



<몽유연행록> 이유준, 1849



<북원록>/<셔원녹> 권1 이의봉, 1760



*<북원록>/<셔원녹> 이의봉, 1760





<북경록>, 신태희(申泰羲, 1800~1850), 1826



<을병연행록>, 홍대용, 1765



3. 어머니를 위한 책, 한문(漢文)에서 한글로



▣한문본과 한글본이 현전하는 연행록

①강호보(姜浩溥): <상봉녹(한글본)>과 <桑蓬錄>(漢譯本)

②홍대용(洪大容): <을병연행록(한글본)>와 <담헌연기>

③박지원(朴趾源): <열하일기(한글본)와 <熱河日記>

④서유문(徐有聞): <무오연행녹(한글본)>과 <戊午燕錄> 

⑤김창업(金昌業): <연행일기(한글본)>와 <老稼齋燕行日記> 

⑥이상봉(李商鳳; 이의봉李義鳳): <셔원녹(한글본)>과 <北轅錄>



▣‘어머니’/집안 여성독자를 위한 한글 번역

“玉稿는 副本이 없어 나의 조부와 아버지 때부터 때때로 늘 깊은 한으로 여겼다.. 다행히 집안에

彦本 한 권이 있었는데 공께서 일찍이 어머니께(증조모) 보여드리려 손수 번역해서 쓰신 것이었다.”

강호보 <상봉녹>/<상봉록>

-한문본과 한글본(번역본)의 내용은 완전히 같은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à생략된 부분과 확장된 부분

-독자층(여성)의 지식정보 수용 능력을 어디까지 예상했는가? 



▣ 대략적 양상_학계의 선행 연구

-한문본:주제 / 한글본: 여정

-한문본:논리적,논제적 서술 / 한글본:신변잡기 중심

-한문본:사실적 묘사 / 한글본:비유적 묘사

*정말 그러한가? 무엇을 놓쳤는가?  



번역자(아들)과 독자(어머니)의 
‘관계’에 주목하기!



Sample 

강호보(1690-1778)와

 어머니 김(金)씨 부인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狀>_강호보 <사양재집>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狀>_강호보 <사양재집>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狀>_강호보 <사양재집>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狀>_강호보 <사양재집>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狀>_강호보 <사양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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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狀>_강호보 <사양재집>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狀>_강호보 <사양재집>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狀>_강호보 <사양재집>



▣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들려드렸는가?
1) 강호보의 <상봉록> 1741년 1월 22일 
à연행 14년 후, 추가기록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 <북정일기(北征日記)> 번역하다가 이 단락에 이르러 당시의 내 의론이 
다만 문인의 입버릇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문체를 가지고 쉽게 말을 내뱉고 억지로 의리
를 설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2) <사양재강선생행장> 

팽성에서 풍요롭게 봉양하게 되어서는, 사방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반드시 모시고 앉아서 

종일토록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어머니께 들려드리며 기쁘게 해드렸다. 때로는 중국 음으로 

경전을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 음으로 읽기도 하여 어머니께 ‘중국’과 ‘우리나라’의 

음(한자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다. 



독자, 그리고 어머니

-집안의 경제, 교육의 주체

-아들(강호보) 학문의 든든한 후원자

-사서, 경전을 포함한 해박한 지식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현실감각



4. 와유(臥遊), 아들의 견문(見聞)을 따라가다



▣한문 연행록 à한글 번역 공통 화소

1) 다양한 일상 문화: 의식주에 대한 일상적 소재의 세밀한 

묘사

2) 이국의 풍물의 상세한 묘사: 인물, 건축, 산천, 기물 등

3) 여정의 소설적 구성: 노정의 에피소드의 사실적 묘사 



Sample
1

*북경의 여인들; 만주족여인과 한족여인



Sample
1

*북경의 여인들; 만주족여인과 한족여인



Sample
1

*북경의 여인들; 만주족여인과 한족여인



Sample
1

*북경의 여인들; 만주족여인과 한족여인



Sample
2

*여정의 소설적 구성; 강호보의 <상봉녹>



Sample
2

*여정의 소설적 구성; 강호보의 <상봉녹>



Sample
2

*여정의 소설적 구성; 강호보의 <상봉녹>



Sample
3

*서양인 신부에게 얻은 흡독석; 이의봉의 <셔원녹>



Sample
3

*서양인 신부에게 얻은 흡독석; 이의봉의 <셔원녹>



-한문본 연행록->한글 번역의 과정은 단일한 텍스트 내의 비교/분
석만으로는 한계 봉착

-‘여성 독자를 위해＇ ‘한글＇로 번역했다라는 필사기(筆寫記)의 
행간을 ‘인접자료＇로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

- ‘어떠한 어머니 였는가?(신분, 삶, 지식욕구)’, ‘번역자(아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교육의 상호작용)’ 등을 입체적으로 고찰하

는 시도가 필요 



감사합니다.


